
 

Immersion single phase 

싱글페이즈(단상형) 액침냉각은 전자 장비를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차세대 열 관리 기술로, 소음 없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여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의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평균 PUE(전력효율지수)는 여전히 2.0 수준으로, IT 장비 가동 전력만

큼의 에너지가 냉각 등에 추가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T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

계 배출량의 2%인 약 7.7억 톤(항공 산업 수준)에 달해 환경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액침냉각 

솔루션은 이러한 냉각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 비용(TCO)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글 페이즈 방식은 냉각 액체가 기화되지 않고 항상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열을 전달하는 방식

입니다. IT 장비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액체가 내부 냉각수 회전 시스템을 통해 식혀지며 순환

합니다. 액체 증발이 거의 없어 관리가 용이한 '개방형 수조'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

니다. 

[단점 및 제약 사항] 

기술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번거로움: 장비 수리나 부품 교체 시, 기름과 유사한 냉각 액체가 묻은 장비를 꺼내어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게 및 설치 하중: 냉각 액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바닥면이 견뎌야 하는 하중 설

계(Floor Loading) 부담이 증가합니다. 

냉각 효율의 한계: 기화열을 이용하는 투 페이즈(Two-phase, 복합상) 방식에 비해 열 전달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주 극심한 고발열 환경에서는 순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오염 및 호환성: 특수 냉각 액체가 장비 내 고무 실링이나 케이블 피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화학적 호환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